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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전신마비 환자, 감각을 되찾다”     

: *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8316 

논문보기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33714 

 미국 연구진이 뇌에 넣은 전극을 이용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뇌·기계 연결(BMI·Brain Machine Interface)과 연계하면 로봇팔을 사용하는 

환자가 로봇팔에 가해지는 자극을 느끼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와 미국 란초로스 아미고스 국립재활센터 등 공동 연구진은 척수 손상으로 팔 감각을 

잃어버린 환자의 뇌에 전극을 넣어 팔 감각을 느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라이프` 최신호에 게재됐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는 3년 전 사고로 입은 척수 손상 때문에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된 상태로 어깨 아래 

부위를 누르거나 만져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83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337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33714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전신마비 환자, 감각을 되찾다”     

 연구진은 뇌를 자극해 환자가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먼저 환자의 대뇌 `감각피질` 부위에 

작은 전극 두 개를 심었다.  

 감각피질은 움직임뿐 아니라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진동 등 신호를 담당하는 부위다. 손을 거쳐 전달된 감각 신호는 

감각 피질을 자극하고 뇌가 활성화하면서 감각을 인지하게 된다. 연구진은 환자의 뇌에 심은 전극에 세기를 달리해 

가면서 전기 자극을 전달했다.  

 두 개의 전극을 심은 만큼 자극 부위를 달리하면서 감각피질의 다양한 영역에 전기를 흘려줬다. 그러자 팔 감각을 

느끼지 못했던 환자는 "누군가 내 팔을 만지는 것 같다" "내 팔을 콕콕 찌르고 있다"는 반응 등을 보였다. 실제 팔에는 

어떠한 압력이나 터치를 가하지 않았지만 뇌를 자극함으로써 감각을 이끌어낸 것이다.  

 연구진은 "뇌 피질 안쪽을 자극해 마비된 환자가 감각을 느끼게 한 시도를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기 자극으로 환자가 특정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연구진은 자극과 감각의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다. 어떤 부위의 자극이 간지러움, 꼬집기 등과 관련이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BMI와 접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BMI는 뇌에서 흘러나오는 뇌파를 탐지해 로봇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번에 연구진이 얻은 기술을 BMI와 연계할 수 있으면 로봇팔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촉감을 

환자가 느낄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로봇팔로 어떤 물체를 잡고 조작하려면 로봇팔에 가해지는 감각을 느껴야만 

한다"며 "BMI와 이번 기술을 융합하면 마비 환자들이 로봇팔을 본인 신체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 

Receptive fields and sensation 
modality across all amplitude 
mapping experiments.. (elife)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2. “알츠하이머 뇌염증 조절 효소 역할 규명”     

: * 원문보기 :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223707 

  논문보기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62056 

 알츠하이머 병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개선하고 기억력도 향상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제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진희경 경북대학교 수의대 교수, 배재성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연구팀이 COX2 단백질의 염증 

종결 인자 분비를 유도하는 스핑고신 키나아제1(SphK1) 효소의 역할을 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병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치료약물 연구는 임상시험 한계 때문에 중단되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비정상적 뇌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 신경세포에서 SphK1 효소가 감소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유전적으로 이 효소가 많이 

생성되는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은 염증 반응이 개선되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해 기억력이 향상됐다. 

출처 : zdnet 

알츠하이머 병에서 신경세포의 Sphk1 감소에 의한 

염증종결 실패 모식도. 알츠하이머 병 신경세포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SphK1이 감소한다. 감소되어

진 SphK1에 의해 COX2 아세틸화가 감소되고, 신경

염증 종결인자 (15-R-LxA4) 분비도 줄어 든다. 신경

세포에서 분비되어진 신경염증 종결인자 (15-R-LxA4)

의 감소는 미세아교세포 의 식작용을 감소시키고, 이

로 인해 베타아밀로이드 침착 가속화, 기억력 손상 

등 알츠하 이머 병변이 더욱 악화되게 된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6205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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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츠하이머 뇌염증 조절 효소 역할 규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SphK1 효소는 COX2 단백질의 아세틸화를 유도해 염증종결 인자를 분비하게 한다. 

또 미생물을 제거하는 미세아교세포가 염증종결 인자에 의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 기억력 개선에 기여한다. 

 나아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과 섬유아세포에서 유래된 신경세포에서도 SphK1이 감소돼 있고, 이로 인해 

염증종결 인자 분비가 적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향후 SphK1에 의한 알츠하이머 병 치료와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배재성 교수는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 병에서 SphK1가 COX2의 아세틸화를 촉진한다는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위한 새로운 치료 타겟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항염증 약물 개발이 

기대된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4월 16일 논문으로 게재됐다. 

계속 

SphK1 is decreased in  
AD patient brains and neurons 
(Natur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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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감 능력 차이 결정하는 뇌 신경회로 규명 “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단장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대뇌에서 공감 능력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관련 신경회로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공감 능력 조절 메커니즘을 유전자 수준에서 처음 밝힌 것으로, 공감능력에 장애를 보이는 자폐, 사이코패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질환의 치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공감 능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18종의 근교계 (inbred) 생쥐 그룹들의 유전체(Genome)를 

비교분석하여 Nrxn3 유전자의 변이가 생쥐에서 공포 공감 능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다.  

 

 

출처 : BRIC 

: * 원문보기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93393&Page=1&PARA0=5 

  논문보기 :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Neuron In Press) 

Nrxn3 유전자와 억제성 SST 뉴런의 공포 
공감 조절 기전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93393&Page=1&PARA0=5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8)3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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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감 능력 차이 결정하는 뇌 신경회로 규명 “ 

 근교계 생쥐 (Inbred mouse strain): 수많은 세대의 근친교배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동질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쥐혈통. 약 50종이상의 다른 근교계  생쥐혈통들이 생명의학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간과 생쥐에서 통증, 공포 및 사회적 인지 능력에 중요한 뇌의 영역인 전대상피질이 관찰공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감 능력은 자아를 가진 인간과 유인원만의 독특한 능력이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설치류에서 인간까지 공감 능력이 진화적으로 보전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감 행동의 진화론적 연속성에 기반을 두고 동물모델을 이용한 공감연구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설치류에서의 공감 연구는 신경과학의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생쥐를 이용한 관찰 공포는 공감 연구의 핵심 분야이며, 공감 공포 행동에서 정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행동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계속 

전대상피질 억제성 SST 뉴런에 의한 공포
공감 반응 조절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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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D 인간 '미니 뇌‘, 정신 질환의 유전적 토대 제시“ 

 정신 분열증, 심한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와 같은 주요 정신 질환은 공통적 인 유전적 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유형의 질병의 병력이 있는 특정 가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은 

DISC1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공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동물 모델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DISC1 돌연변이가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도구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인간 줄기 세포를 공학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미니 장기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이 세포에 특정 돌연변이를 삽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Science Daily 

: * 원문보기 :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4/180419141530.htm 

  논문보기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43329  

Cerebral organoids express neural 
progenitor markers 
with ventricle, rosette, and dispersed 
morphologies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4/180419141530.htm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4332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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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D 인간 '미니 뇌‘, 정신 질환의 유전적 토대 제시“ 

 연구진은 정신분열증 들의 증상을 보이는 가족력을 가진 환자의  만능 줄기세포(iPSCs) 를 배양하여 연구를 

위한 3 차원 미니 뇌를 만들었다.  

 유전자 편집 도구 CRISPR-Cas9를 사용하여, DISC1을 돌연변이를 제거하였으며 줄기 세포에서 자란 미니 뇌를 

이 특정 돌연변이와 비교했다. 

 DISC1- 돌연변이 미니 뇌는 DISC1이 손상되지 않은 미니뇌(organoid)와 비교하여 유의한 구조적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DISC1- 돌연변이 미니 뇌에서 뇌실(ventricles)로 알려진 유체가 채워진 공간은 대조군보다 더 많고 

작았으며 이는 DISC1 돌연변이 세포는 발현이 되지만 발현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DISC1- 돌연변이 미니 뇌는 양극성 정신장애와 관련된 기관을 생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알려진 WNT 경로의 

활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성장하는 DISC1- 돌연변이 미니 두뇌에 WNT 경로의 억제시킨 조건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회복되었으며 

정상 줄기 세포에서 개발 된 미니뇌와 유사한 외형을 보였다.  

계속 

DISC1-mutant organoids exhibit 
decreased BRN2 expression and 
reduced proliferation that is rescued 
by WNT antag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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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높아지는 건물 높이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재무 관리, 의사 및 변호사가 투자, 건강 및 법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의지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가 예상치 못한 요소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련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높은 건물의 고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실의 높이가 높을수록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에서 온라인에 발표되었다.  

 Esteky 연구팀은 팀은 연구 참가자들이 고층 빌딩의 유리 엘리베이터에서 고층 또는 저층에서 도박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  

 72 층으로 올라간 참가자들은 이길 확률이 작고 성공보수가 큰 도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저층의 

사람들은 이길 확률은 보통 이며 성공보수가 작은 도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Science Daily 

: * 원문보기 :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4/180417090025.htm 

논문보기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jcpy.1024 

People at higher elevations in an office 
building are more willing to take 
financial risks. because it makes people 
feel more powerful.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4/180417090025.htm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4/180417090025.htm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jcpy.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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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낮은 혈액내의 나트륨 농도가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 

 University of Colorado 의 Michel Chonchol 박사 연구팀이 혈청내 낮은 나트륨이 인지 손상과 인지 능력 저하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65 세 이상 무증상 사회 거주 남성 5,435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4년 반 동안 참가자의 평균값을 측정 한 결과 총 100 명의 남성이 저 나트륨 혈증 또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혈청 수치를 가짐을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약간 낮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 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수준이 126-140 millimoles / liter (mmol / L) 인 남성은 인지 장애로 고통 받을 위험이 30 % 더 높았고 
141 내지 142 mmol / L 인 남성은 인지 능력 감소 위험이 37 % 더 높았습니다.  

 또한, 143-153 mmol / L의 높은 혈청 나트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나트륨 수준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유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처 : Brain News 

: * 원문보기 : https://brain.news/2018-04-19-study-finds-low-blood-sodium-levels-linked-to-impaired-cognition-function-in-older-adults.html 

논문보기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439092 

Blood sodium levels may influence the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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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 전이`에 효과‥ EGFR·ALK 폐암 치료제 세대교체”  출처: 메디파나뉴스 

* 원문보기 :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9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폐암 치료제`가 거듭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치료가 힘든 '뇌 전이' 환자에게도 효과있는 약이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우리나라 암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은 조기발견이 쉽지 않으며, 재발 및 전이가 다른 암보다 많다.  

 특히 이 폐암은 림프나 혈액을 통해 퍼지며 주로 다른 부위의 폐나, 뼈, 간, 뇌 등으로 전이된다. 실제로 비 

 세포폐암 환자의 55-80%가 처음 진단 당시 이미 암이 국소적으로 진행됐거나 전이를 동반한 채로 발견된다.   

 이 가운데 폐암의 `뇌 전이`는 폐암 말기 소견으로 간주될 정도로 치명적이며  두통, 구토, 언어장애, 의식장애, 정신장

애,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러한 뇌 전이 환자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생존기간은 평균 1-2개월에 불과할 정도.   

 뇌로 전이된 암은 수술, 전뇌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등이 치료 옵션이 있으며, 재발로 인해 같은 치료를 시행하기 

힘들 경우에 화학요법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혈관-뇌장벽(BBB: blood-brain barrier)

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 외부에서 침투해 전이 부위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뇌에도 도달 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등장했고, 뇌 전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존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AstraZeneca, US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9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google.co.uk/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23ceXpsraAhXCkZQKHbDRB0kQjRx6BAgAEAU&url=https%3A%2F%2Fwww.diagnosticnavigator.com%2Fe-learning%2Fplay-course.html%3FmoduleId%3Dmodule-us3%26chapterId%3Degfr-chapter-3%26index%3D0&psig=AOvVaw2-asqztQjqobPCXhqsT-5m&ust=15243633435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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